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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men shall see v
Young adults prayer meeting at 

On February 25, 2007, the Korean Services 
Committee (KSC) sponsored a prayer meeting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Newman Center to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Twenty seven people, including fifteen young 
adults from Seattle, Tacoma and Vancouver, BC 
attended the prayer meeting to commemorate the 
event at Duquesne University where a fire of the 
Holy Spirit started and spread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They experience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n the same manner that was unique to 
Pentecostalism at Duquesne University in 
Pittsburgh in 1967. 

In attendance at the prayer meeting were 
Deacon Joseph Lee (Chairman of KSC), Virginia 
King (Executive Director of WWCCR) and Julia Lee 
(Executive Director of KSC).  Three 
young people drove over four hours 
from Vancouver, BC to join us at the 
prayer meeting. 

It was marked as “the response of 
the Christian community to the needs of 
young people, and the sharing of the 
unique gifts of youth with the larger 
community.” 

The session was led by Mr. Andrew 
Lee and the music ministry was done by 
Daniel Lee. It started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followed by what 
happened at Duquesne University, and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our daily 
lives.  Several people shared their 
testimonies, emphasizing how the Holy 
Spirit touched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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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순절 40년 
성령 은사적 쇄신 40 주년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Catholic Charismatic 

Renewal)은 올해로서 40주년

을 맞고, KSC (미주 한인봉사

위원회)가 구성된지도 15주년

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쇄신의 틀

이 정비될 즈음, 1967년 2월 18-20일 주말에 피

츠버그 듀케인 대학 소성당에서 피정 중이던 성

서 공부 그룹 대학생들에게 내린 오순절의 체험

이 바로 가톨릭 교회 안에 제2의 성령 강림을 재

현시킨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미국 주교 회의

가 교황 바오로 6세에게 보고하고, 교회의 공인을 

받아 가톨릭 오순절 운동이 태동한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하나 같이 성령 강림 체험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나누게 되었고, 성령

의 불길은 각 대학과 도시로 번저나가게 되고, 가

톨릭 오순절 운동은 바오로 6세의 명명으로 드디

어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이라 불리면서 현재 

전 세계 그리스도교계의 오순절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KSC는 창립과 함께 미국 주교 

회의 은사적 쇄신 주교 (소)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NSC(미 전국 봉사위원회)등 은사적 쇄신 운동의 

전국적 단체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재미 소수 민

족 공동체의 일원인 한인 대표 단체로서의 사명

감을 가지고 이 ‘은사적 쇄신’의 지침을 우리 한

인공동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을 준비하는 교황교서 ‘제 3000년기’

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면 우리는 새로운 봄-New Springtime을 맞게 

되리라’ 언급하였고, 이를 받아서 미주 가톨릭 성

령 은사적 쇄신은 2000년을 보내며 안으로 신자

들의 신앙쇄신, 특히 입문 성사의 쇄신과 신원의 

각성으로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는 도구로서 세미

나 (LSS)를 적극 활용하여 ‘신자 재 복음화 운동’

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각성된 신자들은 세

상으로 나가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는 복

음 선교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쇄신 운동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 은

사적 쇄신의 틀을 넘어서, 개신교 신자는 물론 다

른 종파나 아무런 신앙도 갖지 않은 사람들 까지

라도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초대 교회적 선교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는 비젼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요한 10: 16)  

금년 6월 22-24일, 뉴저지에서 열리게 되

는 ‘가톨릭 성령 은사적쇄신 40주년 전국 대

회(40th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는 21세기를 향하여 

전개될 ‘새 복음화 운동’의 희망과 함께 40년

전 듀케인 대학에서 청년 학생들에게 내리신 

제2의 오순절 정신을 재현하는 청년 선교와 

대학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각 민족이 

다양한 언어와 노래로 하나의 주님을 찬미하

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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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 삶 세미나 
 

동남부 성령 봉사회 (회장 

안희숙) 에서 주최한 1차 젊은

이들을 위한 ‘성령 안의 삶 세

미나’가 지난 해 12월 27-30

일까지 3박 4일간 올랜도 파

인레이크 피정센터에서 개최되

었다. 

정광호 신부의 지도로 표양

권 신부(올랜도 성당주임)가 

이끈 이번 세미나에는 노스케

롤라이나,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플로리다, 텍사스등 6

개 주 10개 도시에서 모인 18

세에서 30세의 청년들 56명이 

참가했다. 

모든 강의와 진행을 영어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민자

의 1.5 또는 2세로서 가정에서

는 부모님과 언어 장벽으로 의

견이나 뜻이 잘 통하지 않고 

밖에서는 소수 민족으로서 문

화적 갈등이 심한 우리의 젊은

이들이 마음껏 하느님의 사랑

과 위로를 받고 신앙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찾는 뜻 깊은 기

간이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참가

한 이 윤이 양은 “자신은 살면

서 늘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삶이 바로 잘못이

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민자로써 어려움을 딛고 일어

선 부모들의 아픔을 통감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동남부 성령 봉사회에서는 

매년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동남부 

청년 봉사자와 성소를 개발하

고 각 본당으로 돌아가 청년들

의 신앙 생활을 활성화하는데 

조력하기로 했다. 

미 전역 성령 지도자 회합 
 

미국의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봉사 기구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2007년도 연차 전국 

회합 (The Gathering of 

National Leadership Groups)

이 2007년 1월 15일-17일(3

일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 

이냐시오 영성 센터에서 개최

됐다. 5개 위원회(Committee 

of Five)가 주관하여 미국의 

은사적 쇄신 운동을 협의 총괄

하기 위한 전국 지도 봉사자들

이 모이는 이 모임에는 미국 

주교 (소)위원회를 비롯한 다

섯개의 전국적인 위원회 대표 

(청년대표 포함) 60명이 참석

하였다. 

KSC도 다른 소수 민족- 

Filipino, Hispanic, Haitian과 

함께 한인 공동체를 대표하여 

KSC 회장 이창재 부제와 사무

국장 이은경, 동북부 대표 김

은미, 동남부 대표 심현숙 등

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동북

부 청년 성령 봉사회 쿠네

(cunae) 회장 전 줄리안나와 

동남부 청년 대표 황은성 등이 

참석해 다른 그룹들의 부러움

을 샀다. 

회의 참석자들은 열성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청년

들의 성령 안의 신앙 쇄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처

럼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사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모임에서 KSC는 2007년에도 

전국적인 청년 봉사자들을 양

성하여 전국 단위의 쇄신 협력

을 강화할 것이며, 대학 청년 

선교를 위하여 각 대학 캠퍼스

에 대학 선교 봉사 체계를 세

울 것을 발표하여 환호를 받았

다.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40주년 기념 전국 성령대회 
 

오는 6월 22일-24일, 뉴저지

에서 열리는 미 전국 성령 대

회(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에서 한인

들은 다른 소수민족 그룹과 나

란히 23일 오전 오후에 한국

어권을 위한 특별 강론과 미사

를 갖는다. 주강사로는 미국 

주교회의 복음 선교 위원회 의

장 주교인 제이콥 주교 

(Bishop Sam Jacob), 오후에는 

김정수 신부, 전달수 신부가 

대회를 이끌게 된다. 

이 성령 대회는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의 40주년을 기념

해 전국의 모든 민족들이 한데 

모여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

리는 특별한 축제로 열리게 된

다. 

 

KSC 제 6차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 
 

지난 2월 14-18일의 과달루페 

성지 순례에 타코마, 씨애틀, 

캘가리, 그린스보로, 샬롯, LA, 

버지니아 등지에서 39명이 참

석, 과달루페 성모님께 경배했

다. KSC에서 매년 개최하는 

과달루페 성지 순례는 올해 6

회째를 맞았다. 

 

감사합니다 
세계 여행사 NY, CA $200.00 

유연실 IL $500.00 

Helen H. Lah MD $200.00 

이인석 MN $100.00 

A & T Hyun OR $100.00 

이냐시오 서 CA $50.00 

최은복 CO $100.00 

익명 NC $500.00 

Il Sim Bell TX $150.00 

마이애미 공동체 MI $100.00 

Sok Sun Frisinger WA $100.00 

최순주 NJ $100.00 

Sun Mercurio NC $20.00 

익명 OR $300.00 

Lucy Yasnowski OH $200.00 






